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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름한 벽돌벽

난해한 현대미술

묘하게 어울리네

사슴의맑은눈망울을통해인간순수

함을이야기하는장연희작가가 아름다

운 자연 감성의 파도을 주제로 개인전

을연다 23일부터 29일까지유스퀘어문

화관금호갤러리

이번 전시에서 장 작가는 꿈봄바

람아름다운 소리 시리즈 등 작품 40

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마음 속 풍경

들을자유로운구성과색채대비로묘사

한다 여느 추상 작품처럼 두텁고 거친

붓질이 엿보이지만 일부분은색농도를

옅게하며수채화처럼투명하게그려시

각적여유를준다

특히 꿈 시리즈속사슴처럼주로동

물을작품에등장시키며 자연의 생명력

과아름다움을표현하고있다동물들은

인간을 상징하는 객체로서 자연으로 회

귀하자는메시지를담고있다

숨쉬는정원 봄바람2 등은강인한

생명력을묘사하기위해붓이아닌칫솔

을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 또 작품 전반

에초록색을즐겨사용하며시원하고편

안한느낌을전해준다

장씨는 조선대 미술학부에서 서양화

를 전공하고 서울 북촌갤러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광주 화우회 소속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일본교류전에 꾸준히참여

하고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이25일오후4시교육

관대강당에서 전래놀이뮤지컬며느리

방귀나와라(극단선물) 공연을연다

며느리 방귀 나와라는 우리 가락에

맞춰 즐기는 뮤지컬로 신나는 전래동요

들로 구성된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

꼭질 등 어린이들이 배우며 참여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

이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극단선물은 작

은아가씨들 빵 굽는포포아저씨 팥

죽 할멈과 호랑이 등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공연단체이다

무료로 진행되며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관람 희망자들은광주박물관

홈페이지(wwwgwangjumuseumgo

kr)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

57070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름다운 자연 감성의 파도

장연희 개인전2329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꿈

국립광주박물관 전래놀이 뮤지컬 공연

25일 교육관 대강당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을 들르면 곳곳에서 재미있는

설치작품을만날수있다 양3동국공립어린이집인근

고래를타고있는펭귄이등장하는 Save the Dream

(양재영) 어린이들이강아지와함께일나간부모를기

다리는 엄마 언제와 누나 빨리와 작품(신호윤) 등이

다

지난 21일 발산마을을 방문해 구경하다 보니 뽕뽕

이라고 써있는 작은 빨간 간판(가로세로 30)이 설

치된건물이보인다 공유공간뽕뽕브릿지(대표신호

윤)다

뽕뽕브릿지는 지난 2014년 발산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약 10여년간방치됐던 100평(330) 규모가

구창고를리모델링한전시장이다얼핏보면파란함석

지붕을 얹은 여느 창고와 비슷해 간판을 못봤다면 지

나치기십상이다

나무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면 낡은 건물 분위기

를생생히느낄수있다 오래된벽돌손대면시멘트조

각이 떨어질 것 같은 벽 지금은 보기 힘든 목재 골격

등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에 위험하지 않

냐는질문이절로나온다

1층전시장을지나폭 1m 통로를따라 2층으로올라

가 봤다 말이 2층이지 언덕에 지어진 건물이라 1층과

2층구분이모호했다 2층은작은창이달린단칸방앞

조그만 공간에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다 카

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예정으로 아직 준비 중이

다 다시폭 50가량계단을조심스레밟고옥상으로

올라갔다 가까이광주천 발산다리 일신방직 전남방

직을 비롯해 멀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임동 일대

가한눈에보인다

1층 전시장에서는 7월4일까지 Archiving the

archivist(자료수집가를 수집하다) 전시가 한창 개최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마을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트렌드를반영하는현대미술작품전시가주로열

리고있다군데군데페인트칠과마감재를더하긴했지

만전체적으로낡은느낌을일부러살려현대미술과조

화를이뤄내고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이래 처음 열

리는 국제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싱가포르 출신 코으왕화(Koh Nguang How)와 림쉔

겐(Lim Shengen) 작가가 광주에머물며지역을주제

로 작업을 했다 전시제목 자료수집가를 수집하다는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 1세대 예술가 작품활동을 아

카이브했던 코으왕화가 수집한 자료를 림쉔겐 작가가

가상현실(VR)과증강현실(AR) 작품으로재해석했다

예를 들어 AR작품은 스마트폰에 Aurasma 앱을

내려받아도장인장문양을한 Xuehua 작품을 비추

면 화면에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식이다 또 스마트폰

을안경처럼생긴 VR기기에끼워고개를이리저리돌

리다보면코으왕화가찍은싱가포르사진에서호랑이

를찾을수있다

현재 KAIST 박사과정에재학중인림쉔겐작가와

달리코으왕화작가는 뽕뽕브릿지 인근에숙소를잡

고3개월간혼자지내며작업을했다그는기존에했던

탕 다우(Tang Da Wu) 수이 티싱(Shui Tit Sing) 아

카이브를선보인데이어직접작품도제작했다지난 4

월부터 충장로 518광장을 돌아다니며 광주를 보고

느꼈다 전시작 중에서는 지역에서 소재를 얻은 작품

들이 많다 발산마을에서 주운 자전거 바퀴를 이용해

물레 작품을 만들었거나 붉은 벽돌을 갈아 싱가포르

행운의상징인붉은가루를만드는식이다 또 지난 5

18행사에서주먹밥나누기를보고종이로주먹밥모형

을만들어관람객들에게나눠주고있다

밤마다 외로움을 달래줬던 막걸리도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전시장한켠에배치했다

코으왕화 작가는 오직 여름만 있는 싱가포르와는

달리광주에서는봄여름두계절을겪으며새로운기

분을느낄수있었다며 싱가포르는 80%가아파트인

데 반해 발산마을은 오래된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좋은

기분이들었다고참여소감을말했다문의 0105683

05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발산마을 공유공간뽕뽕브릿지 7월 4일까지국제레지던시展

국제레지던시에참여한싱가포르코으왕화작가가모형주

먹밥작품을선보이고있다

10년간 비어있던 가구창고 전시장카페로 리모델링

싱가포르 코으왕화림쉔겐 3개월 광주 머물며 작업

518 주제 종이 주먹밥가상현실 등 작품 전시

광주시 서구 양동 발

산마을 전시공간 뽕뽕

브릿지에서 7월4일까

지 열리는 국제 레지던

시전 Archiving the

archivist

스마트폰을 이

용한 증강현실 작

품 Xuehua


